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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말씀 가운데, 이성 죄와 세상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고

몇 년 동안 회개치 않고 있던 자들을 마지막으로 분체를 

통해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도 느껴졌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탕감이 있기 마련이고, 회개하는 과정 중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육신

이 죽고 영으로 났을 때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육신 쓰고 살 때 몇 년의 회개 기간을 거치더라도, 

잠깐 고통 받고 영원히 행복 속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어떤 사람과 대화중에 시인하게 되었습니

다. 그 후, 죄와 회개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중 주님과 대화하게 되어 받게 된 말씀입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죄를 

내 분체 앞에 고하는 것을 두려워말아라.

내 분체가 살아 있기에 

너희가 받는 혜택임을 

진정 알아야 한다.

너희가 고하든 고하지 않든 

이미 나 성자는 

너희의 죄와 그릇된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즉시 행해야

그만큼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아직도 너희는 나의 깊은 속을 모른다.

너희의 죄를 드러내어 

창피를 주자는 것도,

수치심을 주자는 것도 아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두렵고도 무섭고도 떨린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일이다.

너희 영원한 구원이 

좌우되는 것 아니냐.

나 성자가 '사랑'없이 

너희에게 죄를 고하라 했겠느냐.

내 심정을 몰라주고, 



내게 상처를 준 너희가 미워서

너희 죄를 들추어내려 했겠느냐.

너희와 더 깊은 '사랑'을 하고자 함이다.

그 죄로 인해 너희 마음속 깊이 

나 성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온전한 사랑으로 인한 

휴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마치 하수구에 이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회개함으로 인해 

사랑으로 순환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자신의 죄를 알고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냐. 

사망길을 앞에 두고,

그 길이 사망길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자로 인해

그 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일이냐는 말이다.

어찌 죄를 묵혀 두려 하느냐.

그 죄로 인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찌 그 영혼을 그대로 두느냐 말이다.

너희를 사랑하여 

마지막까지 회개하라 하는 내 앞에서

어찌 그리 마지막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느냐.

회개하라 함은 

용서하겠다 함이지 않느냐.

모든 것을 감내하고 

마지막 손을 내미는 나 성자의 손을

너희 자신만을 생각하며 

뿌리치려 하느냐.

어찌 나 성자와의 사랑을 

세상 사랑에 빗댈 수 있겠느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어찌 세상에 주는 것과 

빗댈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너희가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던 것이다.

어찌 이제껏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이 없었다 하느냐.

어찌 그 사랑을 모른 척 하느냐. 

근본의 사랑에 눈을 떠라.

사랑하기에 

이 섭리에 불러온 것이다.

이 시대 최고급 구원을 이루는 

섭리사에 온 것에 대한 

가치를 너희가 정녕 안다면,

내 사랑이 없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이미 내 분체를 통해 말씀으로 밝힌 바

회개하는 것보다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쉽다고 했다.

하지만 섭리에 오기 전 죄에 대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은 자들은 깨끗이 회개하고 청산하여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죄에 대해, 

하늘 법을 알고도 죄를 범한 자들은

그 죄 값이 더 크고 나 성자와 분체의 심정에 

대못을 박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회개해야 된다 하였다. 

이 시대의 핵을 알고 

그 핵을 통해 나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회개 받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도 중요하다.

죄를 사함 받고자 하는 목적이

그저 구원만 받기 위함이며, 

지옥만 면하기 위함이라면

회개를 통한 목적 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 죄를 깨끗이 청산하여

시대 분체를 통해 

나 성자와의 깊은 사랑,

나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 회개여야만

100% 회개를 이룰 수 있다. 

회개에도 차원이 있다.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느냐도 중요한 것이다.

나 성자가 구원만 목적하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듯

너희 또한 구원만 목적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 한다면

온전한 구원은 없다.

인간에게 '사랑'을 목적하고 창조했듯이

너희 또한 '사랑'을 목적하고 회개해야만

온전한 회개를 통해 

온전한 사랑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휴거의 비밀은 

'사랑'과 '회개'라고 하였다.

회개의 근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사랑이며,

이 사랑은 회개를 통해 확립된다.

'회개'를 통해 

'성자와의 사랑', 

'분체와의 사랑'을 세워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회개의 모범 답안이니라.

내 마지막까지 가슴을 치며

심정으로 너희에게 휴거의 말씀을 전하니

부디 너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고

사랑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자.

너희와의 사랑을 목적하여 말씀한 성자 주니라.


